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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개역 개정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07:20‐22 

20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최근에 저는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화면이 떴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화면에 다음 같은 말이 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봇이 아니라 사람임을 

증명하십시오!” 

“봇?” “봇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봇이 뭐야?” 봇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앱 

로봇”이라 부르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간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휠씬 높은 비율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파이더 봇도 있고, 게임 봇, 경매 봇, 심지어 채팅 봇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위의 음악 악보를 드래그해 아래의 빈 박스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문자와 숫자, 다른 상징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국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웹 페이지가 저를 알았다면 제가 사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는 규칙적으로 아내에게 밴드를 붙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당신이 조심스러워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하고 묻습니다. 저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게 하려 한 것은 아냐. 난 사람일 뿐이야”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구원. 구원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부터 

신약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13) 까지 말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구원받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함 받은 것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면서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세 측면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법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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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이야기를 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넣고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하고 궁전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께는 모세를 향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으면 그 일이 얼마나 쉬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시며 자신의 메지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먹기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차라리 노예로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헤맬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지금 마음을 살펴 보시고 

주님께서 최선을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로부터 구원 받아야 할 사람 둘만 꼽으라면 찰스와 페넬라 불 입니다. 이 도둑들은 

자신들은 전혀 훔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에서 한 여인이 겪은 일입니다. 그녀는 “집안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이들을 침대 속에 숨겼습니다. 아래 층으로 내려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녀는 한 남자와 여자가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침입자들을 

따라가며 그 들이 자신의 물건을 담아 자전거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차로 막고 경찰을 불러서 우습게도 좌절되었습니다. 찰스와 페넬라 불 그 도둑들은 노트북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 공구 통, 그 집 주인의 지갑,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묻자 챨스 불은 자기 친구가 그 주소가 “공짜 집 목록”에 나와 있다고 자기에게 

말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 목록을 제공한 곳은 매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 인데 집 주인이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해 누구가 그 집에 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페닐라는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소리질러 불러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빈 

집이라고 생각하고 물건들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집 안은 불이 밝혀져 있었고 탁자에 

지갑이 놓여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은 그들이 말한 웹사이트와 “공짜 목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그러한 웹사이트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1 

놀랍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서 감사합니다.  

                                                            
1 cracked.com, “사상 가장 우습고 바보 같은 범죄자의 변명 6개” 2012년 4월 14일. 
http://www.cracked.com/article_19771_the‐6‐most‐hilariously‐stupid‐criminal‐excuses‐all‐time.html. 

http://www.cracked.com/
http://www.cracked.com/article_19771_the%E2%80%906%E2%80%90most%E2%80%90hilariously%E2%80%90stupid%E2%80%90criminal%E2%80%90excuses%E2%80%90all%E2%80%90ti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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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구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는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고는 강력한 구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불쌍한 모습에 갇힌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겠습니다. 큰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방치된 

동물원에서 자기 덩치에 비해 작은 새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 장에서는 몸을 굽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슬픈 상황을 본 한 사람이 동물을 

구하는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 새를 꺼냈지만 독수리를 돕는 일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 새는 전혀 키만큼 똑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목은 마치 아직도 작은 

새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굽어 있었습니다. 그 새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공중을 높이 

바라보는 자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십니까? 지금 “곤고의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옭아맵니까? 깨어진 관계에 대한 

씁쓸함 입니까? 중한 병으로 상심해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망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에 대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13“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1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 
 

시편 기자가 실제 쇠 사슬과 쇠빗장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만든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쇠사슬을 깨드려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 

보여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이 구절은 우리가 폭풍 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후 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표를 

보여주는 감사의 시입니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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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 삭개오가 회개하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9상 및 19:10).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며 예수님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5).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6).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의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께 보이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은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해 

헌금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기금을 통해 여러분은 나사렛 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돕고는 싶지만 지금은 형편이 

안돼”라고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재단의 도움으로 유언이나 신탁으로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해 재산을 남깁니다.  

대 명령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 이제 갑시다! 

결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방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시거나, 스스로의 쇠사슬로 인해 짓눌린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